
THE TOWN NEWS 19December 10  2018   Vol. 1241

회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이다. 그래서 직

장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보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

받는 경우가 많다. 반대로 말하자면 처세만 잘해도 직장

생활의 절반은 성공이란 뜻이다.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

만 실력만으로 직장에서 성공하긴 힘들다. 상사에게 인

정받고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선 처세는 선택이 

아니라 필수다. 

심리학자이자 일본 도쿄릿쇼대학 객원교수인 나이토 

요시히토는 그의 저서 <직장의 고수>에서 직장에서 성

공한 사람들이 무조건 지켰던 5가지 법칙- 단 1분도 상

대를 기다리게 하지 말라: 스피드의 법칙, 티끌만한 차

이가 성공을 가른다: 섬세함의 법칙,‘그릇이 큰 사람’

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: 배려의 법칙, 화

는 숨기고 웃음은 드러내라: 인내의 법칙, 상사에겐 인정

받고 후배에겐 존경받는: 처세의 법칙-을 통해‘직장생

활의 고수’가 되는 길을 안내했다. 

이 가운데 배려의 법칙에 대해 더 자세히 전한다. 

 1. 융통성 없는 일방통행 규칙은 잠시 잊어라!

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펜실베이니아철도 직원이었

을 때,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상사 토마스 스콧이 자리를 

비운 사이에 기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다. 

사고처리 관련 명령은 관할구역은 책임자만 내릴 수 있

는 것이 규칙이었다. 하지만 카네기는 스콧의 이름을 제

멋대로 사용해 지시를 내리고 모든 선로의 운행 스케줄

을 정상화시켰다.

책임자를 무시하고 근무 규정을 어겼으니 카네기는 징

계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, 단 한마디의 지적도 받지 않

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콧의 신뢰를 얻어 훗날 스콧

의 임무였던 서부지역 관할 책임자 자리를 23세라는 젊

은 나이에 물려받았다.  

규칙은 지켜야 하고 중요시해야 한다. 하지만 ‘규칙은 

무조건 지켜야 한다’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. 조금 더 여

유있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편이 낫다.

 2. ‘싸우지 않는 사람’이 사내정치

에서 승리한다!

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

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누

구하고나 논쟁을 벌이고 논쟁에

서 이기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

사람이었다. 하지만 논쟁을 하면 

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진

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 후로는 

누구와도 싸움을 하지 않았다. 

데이터를 살펴보면 누구와도 싸

우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람일수

록 출세할 가능성이 높다. 반대로 상대가 누구든 가리

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출세하기 어렵다. 

 

 3. 아부는 상사가 아닌 ‘아랫사람’에게 하라!

직장에서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

상사에게 아부하는 것만 생각한다. 물론 승진에 대한 결

정권은 상사가 가지고 있으니 상사에게 아부하는 것 자

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. 그렇다고 상사에게

만 잘하고 후배나 부하직원에게는 냉정하게 대해도 좋

다는 뜻은 아니다.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배려할 수 있는 

사람이 되어야 한다.

 

 4. 경쟁보다는 ‘협력’을 추구하라!

노벨상을 만든 노벨은 학창시절, 아무리 애를 써도 공

부로는 이길 수 없는 아이가 있었다. 시험을 보면 노벨은 

항상 2등이었다. 그러던 어느 날, 늘 1등을 하던 아이가 

병에 걸려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다. 모두 이번에야말

로 노벨이 1등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, 1등을 하던 아이

가 퇴원해서 시험을 보고 다시 1등을 했다.

그 아이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은 노벨과 그 소년 

둘만이 알고 있었다. 사실은 입원한 친구를 위해 노벨이 

매일 자신이 필기한 노트를 들고 병원으로 가서 수업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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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을 알려주었던 것이다. 

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화

기애애하게 일하는 게 훨씬 즐겁

다. 게다가 그것이 출세를 앞당기

는 길이기도 하다.

 5. 자신의 이익은 늘 ‘다음’으로 제

쳐 두어라!

컬럼비아대학의 대니얼 에임스

는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도와주

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갖

지만,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

다가오는 사람에게는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을 밝혀냈

다. 그러니 흑심을 품고 상대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. 

‘지금 친절을 베풀면 나중에 2배, 3배가 되어 돌아오

겠지’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한 선의는 백발백중 남에

게 들킨다.

호감형 인간은 이해타산이나 흑심을 품고 남들에게 

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. 그저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서 

그렇게 할 뿐이며, 거기엔 순수한 진심만 있을 뿐이다.  

 6.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‘무의식적인 행동’을 고쳐라!

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

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심한다. 하지만 ‘아주 살짝 

짜증나게 하는 것’들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다.  가

끔 그러는 정도라면 신경은 쓰이겠지만 참고 넘긴다 해

도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점점 짜증이 나기 마련

이다. 이런 작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커다란 정신

적 데미지가 된다.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미국의 카

운슬러들은 ‘마이크로 트라우마’(micro trauma)라고 

부른다.

예를 들어 쩝쩝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몇 

번 정도라면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, 계

속되면 주변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. 


